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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본고의 연구 목적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유음을 대조 분석하여 그 음운론적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한국인의 CSL(Chinese as a Second Language) 교수

ㆍ학습에 대한 적용 원칙을 제시하는 데 있다. 

김진우(1985: 66)는 유음(流音, liquids)을 소리의 청각적 인상이 유동체(流

動體)와 같다는 데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하면서 ㄹ 계의 소리들이 여기 속한

다고 하였다. 그는 이 유음을 다시 설측음(舌側音, lateral), 굴림소리(전동음, 

顫動音, trill), 혀침소리(경타음, 輕打音, tap), 날름소리(탄설음, 彈舌音, flap)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1)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국어의 유음은 한글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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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을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 이것은 유음을 조음 위치(place of articulation)보다는 조음 방식(mann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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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기되는 음을 말하며, 중국어에서는 한어병음으로 ‘r’, ‘l’로 표기되는 음

을 말한다. 그러나 이들은 조음자리와 조음방법 등에서 유사점보다는 차이점

이 더 많이 나타나며 이런 점은 한국인이 중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더 나아가

서는 유창하게 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이런 차이점을 음

성학적 견지에서 규명하여 효율적인 CSL 교수ㆍ학습에의 적용 원칙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본고는 음소를 위주로 분석하는 간략 전사(broad 

transcription)보다는 음소를 기초로 하여 변이음(allophone)의 음성적 차이까

지 정밀하게 분석하는 정밀 전사(narrow transcription)를 통해 두 언어 사이

의 조음 차이를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2)

말소리의 표기는 일반적으로 간략 전사와 정밀 전사로 나눈다. 간략 전사

는 음소 전사(phonemic transcription)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음소를 하나

의 문자로 표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음소 전사는 빗금 ‘/ /’ 안에 넣어 표

기하므로 본고에서도 이를 따른다. 반면 정밀전사(narrow transcription)는 언

어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달리 발음되는 하나하나의 변이음을 각각의 음성 

문자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음성 전사(phonetic transcription)라고도 한다. 음

성 전사는 일반적으로 대괄호 ‘[ ]’ 안에 넣어 표기하므로 본고도 이를 따르고 

필요에 따라서는 ‘구별 부호(diacritics)’를 사용하겠다. 

2. 한국어의 ㄹ 계열 유음 분석

한국어의 유음은 /ㄹ/ 하나로 표기되는데, 이것은 한국어의 유음 음소가 하

나밖에 없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정밀하게 분석해보면 실제로 조음 방법, 언

어 환경 등에 따라 몇 가지 변이음으로 나타난다. 

articulation)을 중심으로 분류하면서 나온 명칭으로, 조음 위치를 기준으로 삼으면 유

음에 속하는 음운은 기본적으로 치경음(齒莖音, alveolar)이다. 치경음은 윗니 뒤쪽에 

혀끝(舌端, tongue blade)을 대고 내는 소리로 /t, d, n, s, z, l, r/ 등이 있다. 

2) 말소리는 음절에서부터 음운, 음소, 운소, 음성, 변이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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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전사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어 유음은 발음 방식에 따라 [ɾ]계 경타음과 

[l]계 설측음으로 나눌 수 있다. [ɾ]계 경타음은 혀끝으로 잇몸을 가볍게 한 번 

쳐서 내는 혀침소리이며, [l]계 설측음은 여린입천장을 상승시켜 비강 통로를 

차단한 후 혀끝으로 구강의 위쪽 가운데를 막고 혀의 양 옆 공간을 만들어 폐로

부터 나오는 기류를 혀의 양 옆으로 나오게 하는 혀옆소리이다. 이 두 소리는 

많은 언어에서 변별적이지만 한국어에서는 비변별적이다. 이호영(1996:89)도 

“국어에는 유음이 /ㄹ/ 하나밖에 없는데, /ㄹ/은 환경에 따라 [ɾ]계 탄설음3)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l]계 설측음으로 발음되기도 한다.”고 하여 한국어의 유음 /ㄹ

/을 크게 경타음과 설측음 두 부류의 변이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두 부류의 변이음은 소리가 나는 환경에 따라 다시 여러 변이음으로 나

누어진다. 먼저 언어 환경에 따라 다르게 출현하는 [ɾ]계 경타음의 다양한 변

이음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호영(1996:89)은 [ɾ]계 경타음이 나타나는 환경을 ‘모음과 모음 사이’, 

‘모음과 반모음 사이’, ‘모음과 /ㅎ/ 사이’, ‘외래어의 어두’ 네 가지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구분하면서 예를 제시하고 있다. 

(1) [ɾ]계 경타음이 나타나는 환경

ㄱ. 모음과 모음 사이: 나라[naɾa], 우리[uɾi]

ㄴ. 모음과 반모음 사이: 노력[noɾjʌk ]̚, 우뢰[u ɾːwe]

ㄷ. 모음과 /ㅎ/ 사이: 실현[ɕiɾʱjʌn]/[ɕiɾjʌn]

ㄹ. 외래어의 어두에서: 라디오[ɾadio]/[ladio], 라면[ɾamjʌn]/[lamjʌn]4)

위의 분류에서 보면 (1) ㄱ-ㄷ은 [ɾ]이 [r], [l] 등과 같은 다른 IPA로 실현되

3) 이호영은 우리말의 /ㄹ/ 음소 가운데 하나를 ‘[ɾ]계 탄설음’으로 부르고 있는데 본고에

서는 ‘[ɾ]계 경타음(Tap)’으로 사용하겠다. 본고에서는 ‘Tap’을 ‘경타음’으로, ‘Flap’을 

‘탄설음’으로 본다. ‘Tap’과 ‘Flap’을 구분하면 전자는 혀를 한 번 가볍게 치는 것이고, 

후자는 혀를 여러 번 치는 소리이므로 한국어의 이 계통 소리는 전자에 해당된다. 따

라서 직접 인용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경타음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4) [ladio]와 [lamjʌn]은 필자가 추가한 정밀 전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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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IPA 자음으로는 하나의 [ɾ]이라는 음성부호로 표기되고 있다. 

언어 환경에 소리의 차이는 단지 구별 부호(diacritics)로 표시될 정도로 미미한 

것이다. ‘실현’이 개인적 차이나 발음의 속도 등에 따라 [ɕiɾ jɦʌn]이나 [ɕiɾjʌn]으

로 발음될 수 있듯이, 노력[noɾjʌk ]̚과 우레[u ɾːwe]도 환경에 따라 [noɾ̡ ʌk ]̚와 

[u ɾːʷe], [u ɾːe] 등으로 표기될 수 있다. 이호영(1996:90)도 이런 측면에서 언

어 환경을 더 세분화하여 이런 발음을 아래와 같이 전사하고 있다. 

(2) [ɾ]계 경타음의 변이음들

[ɾʲ]: ㅣ, j 앞에서

소리[soɾʲi], 세련미[seːɾʲʌnmi], 사례[sa ɾːʲje]

[ɾʷ]: ㅜ, ㅗ, ㅚ, w 앞에서

노루[nʷo ɾːʷu], 여론[jə ɾːʷon], 아뢰다[aɾʷøda], 우뢰[u ɾːʷwe]

[ɾɥ]: ɥ 앞에서

무료[muɾɥɥo], 서류[sʌɾɥɥu]

[ɾ]: 그 밖의 다른 모음 앞에서

카레[kʰaɾe], 나래[naɾɛ], 나라[naɾa], 러시아[ɾʌɕia]

[ɾʱ]: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화된 ㅎ과 융합하여

실현[ɕiɾʱjʌn], 결혼[ɡj̊ʌɾʱon]

위의 예에서 소리가 나는 환경과 그에 따른 [ɾ]의 변이음을 보면, 전설 고모

음 /ㅣ/나 경구개 반모음 /j/ 앞에서 구개음화되어 [ɾ̡ ]로 발음되고, 원순 모음 

/ㅜ, ㅗ, ㅚ/나 양순 여린입천장 반모음 /w/ 앞에서는 원순음화되어 [ɾʷ]로 발

음되며, 양순 경구개 반모음 [ɥ] 앞에서는 구개음화되고 원순음화되어 [ɾɥ]로 

발음된다. 경타음은 /ㅎ/ 앞에서 /ㅎ/과 융합하여 유성 유기음 [ɾʱ]로 발음되기

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변이음은 변이음이지만 [ɾ]은 변하지 않고 단지 

[ ⃞̡], [ ⃞̫], [ ⃞̫], [ ⃞ɥ] 등 구별 부호만 추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이음의 이

런 전사는 본고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 결과에서 볼 때 유의미하지 않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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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정밀 전사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차

조음에 따라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부류의 음성 분석을 하지 않고 IPA 부호의 

자음으로 달리 표기될 수 있는 변이음 분석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 ㄹ은 본 연구에 상당히 유의미적이라고 할 수 있

겠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서구어와 같은 외래어에는 이것이 적용되지만 

한자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한국어에서 순우리말과 외래어인 

한자어는 두음법칙을 적용받지만, 근현대 서구어에서 온 외래어는 이런 법칙

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5) 이것이 한글 표기법에도 그대로 적용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변이음도 달리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螺’는 언어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다르게 구현된다. ‘螺線’은 ‘나선[nasən]’으로 표기되지

만, ‘海螺’는 ‘해라[hɛɾa]’로 표기되어, 하나는 ‘나[na]’로 다른 하나는 ‘라[ɾa]’

로 실현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구어에서 온 외래어의 초두 자음이 

[ɾ]과 [l] 두 가지로 모두 실현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대부분의 화자는 [ɾ]로 

발음하지만 개인적인 차이 등의 변수에 의해 [l]로 발음되기도 한다. 이 점은 

뒤에서 분석하게 될 한중 대조분석과 교수 방안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다음으로, [l]계 설측음의 언어 환경에 따른 다양한 변이음을 살펴보도록 

하자. 

본고의 관점에서 볼 때 앞에서 분석한 [ɾ]계 경타음이 하나의 변이음만 있

는데 반해, [l]계 설측음의 변이음은 [l], [ʎ], [ɭ] 등 몇 가지로 나타난다. 

이호영(1996:90)은 [l]계 설측음이 나타나는 언어 환경을 [ɾ]계 경타음이 

나타나지 않는 환경, 즉 어말이나 자음 앞, 설측음 다음, 그리고 느리고 신중

5) 이호영(1996:89)은 “/ㄹ/은 고유어의 어두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외래어의 어두에는 

나타나며, 외래어의 어두에 나타나는 /ㄹ/은 개인의 발음 습관에 따라 탄설음으로 발

음되기도 하고 설측음으로 발음되기도 한다.”고 하였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고유어 

외에 한자어의 어두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즉, 외래어 가운데 서구어 어두에만 나타

나고 한자어 어두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 유럽어에서 온 외래어들도 오래된 외래

어나 초기 외래어 수용 때에는 남포(←lampo), 나디오(←radio)처럼 두음법칙에 의해 

변음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문화어에서는 두음법칙을 무시하고 어두에서도 ㄹ 

소리를 적고 그대로 발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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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말씨의 /ㅎ/ 앞 등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또 

외래어의 어두에 나타나는 /ㄹ/은 개인에 따라 설측음으로 발음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3) [l]계 설측음이 나타나는 환경

ㄱ.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살[sal], 발달[bḁlt˭al]

ㄴ. 설측음 다음에서: 발로[bḁllo], 발랄[bḁllal]

ㄷ. /ㅎ/ 앞에서 수의적으로: 결혼[ɡj̊ʌlhon](느리고 신중한 말씨)

ㄹ. 외래어의 어두에서: 라디오[ladio], 라면[lamjʌn]

그러나 본고의 분석 취지에서 볼 때 (3)의 ㄷ은 (3)의 ㄱ으로 통합할 수 있

다. 즉, ‘결혼’의 ‘ㄹ’이 자음 ‘ㅎ’ 앞에 나타나면서 동시에 ‘결’의 음절 끝에 나

타나므로 (3)의 ㄱ이 동시에 충족되고 있는 언어 환경이다. (3)의 ㄴ도 (3)의 

ㄱ이 동시에 충족되고 있지만, 뒤에 ‘ㅣ’계열 모음이 오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

지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3) ㄹ은 앞의 [ɾ]계 경타음 분

석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본고의 분석에 유의미한 언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외래어의 어두에서 ‘ㄹ’이 [l]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이지 않

으며, 한국인에게 있어서 어두에 오는 ‘ㄹ’의 무표적인(unmarked) 발음은 [ɾ]

이라고 할 수 있다. 

(3) ㄱ의 살[sal], 발달[bḁlt˭al], (3) ㄴ의 발랄[bḁllal]은 각각 [saɭ], [bḁlt˭

aɭ], [bḁllaɭ]로도 발음될 수 있다. 즉 뒤에 음절이 이어지지 않고 음절 끝에 

나타나는 ‘ㄹ’은 개인에 따라 [ɭ]로 발음될 수도 있다. 

그 외에 달력[ta lːʲlʲjʌk ]̚/[taːʎʎjʌk ]̚에서 보듯이 뒤에 오는 전설모음의 

영향을 받아 구개음화된 경우 [lʲ]로 전사되기도 하지만 [ʎ]로 전사되기도 한

다. 이 경우 ‘달력’은 ‘달리’[ta lːʲi]와 미세한 차이가 있으므로 ‘달력’의 ‘ㄹ’은 

이차조음이 없는 [ʎ]으로, ‘달리’의 ‘ㄹ’은 이차조음으로 된 [lʲ]로 전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 본고의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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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1996:93)은 [l]계 설측음의 주요 변이음을 더 상세하게 다루면서 아

래와 같이 언어 환경을 나누고 그에 따른 예를 제시하고 있다. 

(4) [l]계 설측음의 주요 변이음

[lʲ]/[ʎ]: ㅣ, j, ㅈ, ㅊ, ㅉ 앞에서

살림[salʲlʲim]/[saʎʎim], 탄력[tʰa lːʲlʲjʌk ]̚/[tʰaːʎʎjʌk ]̚, 날짜[nalʲtɕ˭

a]/[naʎtɕ˭a]

[lʷ]: ㅜ, ㅗ, ㅚ, w 앞에서

만루[ma lːlʷu], 난로[na lːlʷo], 신뢰감[ɕi lːlʷøɡam], 신뢰[ɕi lːlʷwe]

[lɥ]/[ʎʷ]: ɥ 앞에서

연료[jʌlɥlɥɥo]/[jʌʎʎʷo], 난류[na lːɥlɥɥu]/[naːʎʎʷu]

[l]: 그 밖의 다른 모음 앞에서

설레다[sʌlleda], 빨래[p˭allɛ], 신라[ɕilla], 눌러[nu lːlʌ], 선릉[sʌllɯŋ]

* 치조 설측음은 개인에 따라 치음 [l ]̪로 발음되기도 한다. 

위의 예를 통해 보면, 구개음화된 설측음은 개인에 따라 [lʲ]로 발음되기도 

하고 [ʎ]로 발음되기도 한다. 그러나 같은 화자라 할지라도 말의 속도와 기

분, 상태에 따라 [lʲ], [ʎ]로 발음하기도 한다. 전자는 느리고 또박또박하게 하

면서 신중하게 발음할 때 나타나고, 후자는 빨리 그리고 부드럽게 발음할 때 

나타난다. 그렇지만 더 정밀하게 전사하면, ‘살림’의 ‘ㄹ’은 [lʲ]로, ‘탄력’의 

‘ㄹ’은 [ʎ]로, ‘날짜’의 ‘ㄹ’은 [lʲ] 또는 [lʲ]로 표기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다. 

[lʲ]은 혀끝을 윗잇몸이나 윗니에 대고 혀의 앞부분을 센입천장 쪽으로 접

근시켜 내는 소리이고, [ʎ]은 혀끝을 아래 잇몸에 대고 혀의 앞부분을 상승시

켜 센입천장에 충분히 대고 내는 소리이다.6) 그 외에도 [l]계 설측음은 원순 

6) 이호영(1996:93)은 [lʲ]을 전설이 경구개에 접근하는 이차조음을 수반하는 치조음으

로, [ʎ]을 경구개에 주조음이 형성되는 경구개음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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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 /ㅜ, ㅗ, ㅚ/나 양순 여린입천장 반모음 /w/ 앞에서 원순음화되어 [lʷ]로 

발음되며, 양순 경구개 반모음 [ɥ] 앞에서는 구개음화되고 원순음화되어 [lɥ]

나 [ʎʷ]로 발음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 ⃞̡], [ ⃞̫], [ ⃞ɥ]를 본고의 논지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으로 보고자 한다. [lʲ], [lʷ], [lɥ]는 [ʎ]과 달리 주조음(primary articulation)

이 아니고 뒤에 오는 모음의 차이에 따라 입술 모양이 변하는 이차조음

(secondary articulation)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한중 대조분석에 필요한 정밀 

전사는 아니다. 

이상에서 한국어의 /ㄹ/의 설측음 계열 변이음을 살펴보았다. 한국어의 설

측음 변이음은 이차조음에 따른 변이음을 제외하면 [l], [ʎ], [ɭ] 셋으로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설측음 [l]은 일반적으로 여린입천장을 상승시켜 비강 통로를 막고 다시 

혀끝으로 구강 위쪽의 가운데 부분을 막고 혀의 양 옆으로 폐로부터 나오는 

기류를 나오게 하는 음이다. [l]계 설측음은 개인에 따라 치조음으로 발음되

기도 하고 치음으로 발음되기도 한다. 또 개인에 따라서는 치음으로 발음되기

도 하는데 이때 IPA는 구별 부호 [  ]̪를 더하여 [l ]̪로 표기한다. [l]계 설측음

을 권설음(retroflex)으로 발음하는 사람들도 드물게 있는데, 권설 설측음은 

[ɭ]로 표기한다. 이현복ㆍ심소희(1999:67)도 이런 관점을 보이고 있는데 “한

국어의 낱말 끝 ㄹ은 혀말이 설측음 [ɭ]로 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말[maɭ], 

굴[ɡ̊uɭ]과 같다.”고 했다. 

이상에서 한국어에서 /ㄹ/로 표기되는 발음에 대한 변이음 분석을 하였다. 

한국어의 /ㄹ/ 변이음 특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 ㄹ 유음 계통의 음소는 하나이지만, 그 변이음은 크게 경타음 

계열과 설측음 계열로 나눌 수 있으며, 그들을 정밀 전사했을 때는 [ɾ], [l], [ɭ], 

[ʎ] 네 개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ɾ]이 출현빈도가 가장 높

은 무표적(unmarked) 유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IPA에 나오는 기타 유음인 

[r], [R], [ʐ], [ɻ], [ɹ], [ɫ], [ɮ] 등은 한국어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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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ɾ]계 경타음과 [l]계 설측음은 서로 상보적 분포(complementary 

distribution) 관계에 있다. 즉, 후자는 음절 끝이나 자음 앞에서 나타나며, 전

자는 음절 끝이나 자음 앞이 아닌 음운 환경에서 나타난다. 다만, 서구어에서 

온 외래어 발음은 개인적인 차이나 환경에 따라 두 가지로 다 발음되고 있다. 

즉, /ㄹ/이 어두에서는 [l]로 발음되는 경우가 없는 순우리말의 관점에서 본다

면 이 또한 상보적 분포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고의 변이음 분석은 주조음(primary articulation)을 기준으로 한 것

이며 이차조음(secondary articulation)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 ⃞̡],[  ⃞̫],[ ⃞ɥ]처럼 IPA의 구별 부호가 붙는 변이음은 뒤에 있을 한중 대조분

석에서 제외된다. 

3. 중국어의 ㄹ 계열 유음 분석

3.1. 한어병음 ‘r’계 유음 분석

한국어의 유음이 하나의 음소로 표기되는 것과 달리 현대중국어의 유음은 

두 개의 음소 즉, 한어병음으로 ‘r’과 ‘l’로 표기한다. 

먼저 한어병음 ‘r’의 변이음을 분석해보자. 

한어병음 ‘r’의 변이음은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ʐ] 계열이고 다른 하나는 [ɹ] 계열이다. 

[ʐ] 계열은 다시 [ʐ]과 [ɻ]로 나눌 수 있다. 

[ʐ]은 학자에 따라 권설음(捲舌音, retroflex)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교설음

(翹舌音)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음은 혀끝을 들어 올려 잇몸 뒤쪽이나 센입

천장에 닿을락 말락 가까이 가져가 공기를 마찰시켜 혀 옆으로 빠져나오게 

하면서 내는 소리이다. 이 음은 또 ‘ㄕsh’와 최소대립쌍(minimal pair)을 이루

기도 하는데, 이런 각도에서 보면 ‘ㄕsh’와 ‘ㄖr’의 변별자질(distin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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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은 성대의 울림이므로 전자는 무성음이고 후자는 유성음이다. 강식진

(1984:32)도 “ㄖr[ʐ]: 위의 ㄕsh와 같은 상태이나 성대의 울림을 수반한 공기

를 마찰시켜 내는 소리이다(擦音 有聲音). 한국어나 서구어 등에는 이 음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1984:32-33)는 또 “이 音은 西歐語의 ｢r｣音과 

완전히 다른 音임에 주의해야 한다. 이 音은 말아 올린 舌尖과 硬口蓋와의 사

이에 발생한 마찰과 성대가 울려 나타나는 捲舌擦音 有聲音인데 비해 佛語 

등의 ｢r｣은 小舌顫音(목젖떨음소리 uvula trill)인 [R] 혹은 舌尖顫音(혀끝떨음

소리 tongue-point trill)인 [r]이고, 英語의 ｢r｣音(音節 끝의 r 외에)은 舌尖과 

위 잇몸 사이의 마찰에 의해 일어나는 有聲擦音으로서 ㄖr[ʐ]와는 마찰부위

도 다르고 마찰성도 훨씬 적다. [ɹ]로 표시하고 흔히 半元音으로 처리하기도 

하며 顫音[r]과 混同하여 音標를 쓰기도 한다. ㄖr[ʐ]는 顫音이 아닌 마찰음

이며 發音部位도 完全히 다르다. 顫音(trilled, rolled)이란 口腔內의 彈性이 많

은 부분(雙脣, 舌尖, 小舌)이 진동하여 나는 音인데 漢語에는 古代 現代를 막

론하고 없다.”라고 하면서 발음의 유의점을 설명하고 있다. 林燾ㆍ王理嘉

(1992:62)는 ‘설첨-경구개음’, ‘설첨후음’, 또는 ‘권설음’으로 부르면서 혀끝을 

위로 쳐들어 경구개의 앞부분에 접촉하여 장애를 접촉하여 장애를 형성한다

고 하였다. 또 혀끝을 위로 쳐드는 정도에 따라 경구개에 접촉되는 지점도 달

라져서 접촉되는 지점이 뒤쪽이면 경구개에는 혀끝의 윗부분이 아닌 혀끝의 

뒷부분이 접촉되기고 한다고 하였다.7) 그러나 이런 점은 또 다른 변이음을 

만드는 요소는 되지 못하므로 본고에서는 부차적인 설명으로 그친다. 

[ʐ]의 다른 변이음은 [ɻ]이다. 이 음은 접근음(接近音, approximant)으로 

혀를 말아 올리는 과정에서 발음 위치와 발음 방식은 [ʐ]와 비슷하지만, 다그

기의 정도가 다르다. 아래턱의 조음기관과 위턱의 조음기관이 서로 접근하면

서도 폐쇄음이나 마찰음을 형성하지 않으면서 공기가 약간 좁은 틈을 통과하

면서 나는 소리이다. 그러므로 마찰음처럼 마찰은 발생하지 않는 소리이다. 

7) 원문은 다음과 같다. “舌尖─硬腭音：又稱“舌尖後音”或“捲舌音”。舌尖翹起向硬腭前

部接觸形成阻礙。舌尖翹起的程度不同，接觸硬腭的部位也不相同，如果接觸的部位比

較靠後，和硬腭接觸的就不是舌尖上部而是舌尖的背面了。…”



ㄹ 계열 유음의 한중 대조분석과 CSL 교수ㆍ학습에의 적용41

현재 현대중국어에서 ‘r’은 [ʐ]보다는 [ɻ]로 더 많이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즉, 예전에는 ‘ㄕsh’와 ‘ㄖr’이 최소대립쌍을 이루어 각각 [ʂ]와 [ʐ]로 발음되

면서 마찰성이 강하였지만 지금은 그 마찰성이 많이 약화되어 접근음인 [ɻ]

로 많이 실현되고 있다.8)

한어병음 ‘r’의 또 다른 변이음 하나는 [ɹ]이다. 이 발음도 혀끝을 위쪽으로 

말아 올려 발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ʐ], [ɻ]와 변별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므로 권설음이나 교설음으로 귀속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소리는 영

어의 ‘r’음과 비슷하지만, 출현하는 언어 환경이 다르다.9) 즉, 영어는 

‘red[ɹed]’, ‘car[kɑɹ]’, ‘cart[kɑɹt]’처럼 음절의 어디에나 출현하지만, 중국어

는 ‘哪兒[naɹ]’처럼 음절 끝에서만 나타난다.10)

이상에 분석에서 중국어의 ‘r’ 음은 [ʐ] 계열의 변이음 [ʐ]과 [ɻ], [ɹ] 계열

의 [ɹ]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두 계열에서 전자는 초성 자음으로만, 후자

는 종성에서만 출현하여 서로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한어병음 ‘l’계 유음 분석

한어병음의 ‘l’은 IPA로 [l]로 표기하는 유성치조설측음(voiced alveolar 

lateral) 또는 유성치조설측접근음(voiced alveolar lateral approximant)이다. 

이 음은 혀끝을 윗잇몸에 아주 붙이고, 혀 양쪽의 트인 데로 날숨을 흘려 내

보내 조음하는 소리이다. 강식진(1984:28)은 “ㄌl[l]: 입 안의 중앙선을 막고 

혀의 두 쪽을 열어 공기를 자유로이 통과시켜 내는 소리를 혀옆소리(舌側音 

8) 한어병음의 ‘r’음이 [ʐ]보다는 실제로 [ɻ]로 많이 발음되는 이런 현상은 일견 영어 등 

서구어와 언어접촉, 주음부호 ㄖ 표기에서 한어병음부호 ‘r’로 바뀐 표기법 변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보다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9) Peter Roach(2003:22-23): “Retroflexion is found also in vowels - it is often heard 

in the speech of Americans in vowels where there is an ‘r’ in the spelling, such 

as ‘car’, ‘more’, ‘bird’.”

10) 편집의 어려움으로 IPA 방식의 성조 표시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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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ral)라고 한다. 이 소리는 혀끝을 윗잇몸에 닿았다가 硬口蓋 쪽으로 살짝 

세우면서 울림이 수반된 공기를 혀끝의 양쪽으로 내 보낼 때 생기는 소리로

서(邊音 有聲音) 한국어 ‘달도’, ‘물과’, ‘달리다’의 ‘ㄹ’과 영어의 ‘let’, ‘feel’의 

‘l’과 같은 소리이다.”고 하였다.11)

‘兩’은 [lʲiaŋ] 또는 [ʎiaŋ]으로 전사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어에서 [ʎiaŋ]으

로 전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국어에서는 같은 계열의 음이 변이음 [ʎ]

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중국어에서는 왜 그렇지 못할까? 이것은 이 소리가 한

국어와 중국어에서 출현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어는 음절 말의 종

성에서 나타나므로 입성(入聲)이 되면서 주조음으로 [ʎ]이 구현되지만, 중국

어는 음절의 앞부분이 초성에만 나타나므로 주조음 방식으로는 변이음이 형

성되지 못하고 이차조음으로만 형성되고 있다. 즉, 주조음의 관점에서 볼 때 

한어병음의 ‘l’은 중국어에서는 변이음이 없이 하나의 음소로 실현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의 연구 목적에서 볼 때, 주목할 점은 [l]이 표

준중국어에서는 음절의 끝에 나타나지 못하고 음절의 앞에서만 출현한다는 

것이다.12)

4. ㄹ 계열 유음의 한중 대조분석과 CSL 교수ㆍ학습에의 적용

4.1. ㄹ 계열 유음의 한중 대조분석

(1) 조음 위치와 방식에 따른 대조분석

‘ㄹ’ 계열 유음에서 한국어 음소는 ‘ㄹ’ 하나로 표기하며, 중국어의 음소는 

한어병음 ‘r’과 ‘l’ 두 개로 표기한다. 한국어에서는 거의 모든 ‘ㄹ’ 계열 유음

11) ‘달리다’는 [taʎʎida]로 전사되고, ‘feel’의 ‘l’은 [ɫ]로 전사되므로, 엄밀하면 말하면 차

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2) 이것은 현대중국어의 입성 소실로 인하여 내파음(內破音, implosive)이 없는 것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들 가운데 영어 ‘l’을 ‘엘’로 말하지 않고 ‘에-로’로 

읽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이런 중국어의 음운 특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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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변별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어에서는 [l]과 [ɻ]이 변별적이다. 그러

므로 유음 가운데 한국어의 무표적 음소는 [ɾ]이며, 중국어의 무표적 음소는 

[l]과 [ɻ]이라고 할 수 있다. 

‘ㄹ’ 계열 유음에서 한국어의 음소 및 변이음은 [ɾ], [l], [ɭ], [ʎ] 네 개이며 

모두 비변별적이다. 

‘ㄹ’ 계열 유음에서 중국어의 음소 및 변이음은 [ʐ], [ɻ], [ɹ], [l] 네 개이

며, [ʐ], [ɹ], [l]은 모두 서로 변별적 음소이다. 

이상에서 볼 때 ‘ㄹ’ 계열 유음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에 공통으로 출현하는 

소리는 [l] 하나이다. 그러나 이 음도 출현하는 환경이 서로 다르다. 즉 한국

어의 [l]은 기본적으로 종성에서만 출현하며, 중국어의 [l]은 초성에서만 출현

한다. 그러므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는 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다. 

(2) 음운 환경에 따른 대조분석

한국어와 중국어에 공통으로 발음되는 [l]의 음운환경을 살펴보자. 

한국어의 [l]은 기본적으로 음절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 출현하는 내파음(內

破音, implosive)이지만, 중국어의 [l]은 기본적으로 외파음(外破音, 

explosive)이다.13)

한국어는 어두에 [l]음이 오지 않는다. 다만, 개인차에 따라 외래어의 어두

에서는 [l]음으로 발음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라면[lamjʌn]이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어두에 오는 유음은 일반적으로 [ɾ]이다. 그것도 주로 외래어의 

어두에서 실현된다. 순우리말의 어두는 두음법칙에 의해 모두 /ㄴ/이나 반자

13) 한국어에서는 서구어에서 온 외래어에서 모음 앞에 나타나기도 하여 외파음의 성향

을 띠기도 하고, 중국어는 ‘來了’와 같은 음운 환경에서 앞의 ‘l’이 내파음의 성향을 띠

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전형적인 경향성을 띠는 것이 아니므로 본고의 관점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explosive’는 ‘plosive’처럼 ‘파열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터뜨림’의 단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여 ‘개방(開放)의 단계를 가지는 

파열음’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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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또는 반모음으로 변했다. 

이 때문에 한국어 모국어 화자는 중국어 ‘來了’를 [ɾaillə]나 [ɾaiɾə]로 발음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는 어두에 [l]음이 오지 않는다. 

한국어의 [ɾ] 계열 소리는 모음 앞에서 출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서

구 외래어를 제외하면 음절의 첫소리에 나타나지 않지만, 중국어의 [ʐ], [ɻ] 

소리는 음절의 첫소리에서만 출현하며, [ɹ]은 음절의 끝에서만 출현한다.14)

한국의 모국어 화자가 중국어의 ㄹ 계열 유음을 배울 때 오류를 범하는 발

음을 IPA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人类’의 적확한 중국어 전사는 [ɻəllei], [ɻənlei], [ʐəllei], [ʐənlei] 등인데 

한국 학생들은 [ɾənɾei], [ɾənlei], [ɾəllei] 등으로 잘못 발음한다. 중국어의 

[ɻ], [ʐ], [l] 발음을 배우면서 한국어 모어의 간섭으로 인해 ㄹ 계열 유음의 

가장 무표적인 소리 [ɾ]로 발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과 ‘l’이 같이 출현하는 어구를 한국 학생들이 잘못 발음하는 경우를 아래

에 IPA로 제시한다.15)

乐[lə]-热[ɻə] → 乐[ɾə]-热[ɾə]

仍然[ɻənɻan]、软弱[ɻuanɻuo] → 仍然[ɾənɾan]、软弱[ɾuanɾuo]/[ɾanɾuo]

流利[liuli]、来了[lailə] → 流利[ɾiuɾi]、来了[ɾaiɾə]

热烈[ɻəlie]、人类[ɻənlei] → 热烈[ɾəɾie]、人类[ɾənɾei]

来日[laiɻʅ]、龙仁(市)[lʊŋɻən(ʂʅ)] → 来日[ɾaiɾʅ]、龙仁(市)[ɾoŋɾən(ʂʅ)]

老人饶了两人[laʊɻən ɻaʊlə liaŋɻən] → 老人饶了两人[ɾaoɾən ɾaoɾə 

ɾiaŋɾən]

恋人来了龙仁[lienɻən lailə lʊŋɻən] → 恋人来了龙仁[ɾienɾən ɾaiɾə ɾoŋɾən]

14) 참고로 영어의 유음은 [ɹ], [l], [ɫ] 등이 있다. 

15) 화살표 왼쪽은 옳은 전사이고 오른쪽은 한국 학생들이 틀리게 내는 발음의 정밀 전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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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CSL 교수ㆍ학습에의 적용

이상에서 ㄹ 계열 유음의 한중 대조분석을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의 특징을 살

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이런 특징을 기초로 한어병음 ‘r’과 ‘l’에 해당하는 중국어 

발음을 CSL 교수 및 학습에 적용시키는 원칙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CSL 교수자(敎授者)는 한중 음소 및 변이음의 대조분석을 통해 음소

와 변이음을 정확이 이해하고 이를 한국어 모어 화자가 중국어를 배우는 데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수 및 학습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즉, 음소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어에는 ㄹ 계열 유음이 /ㄹ/ 하나밖에 없고, 중

국어에는 ‘r’, ‘l’ 두 개가 있다. 그러나 외국어를 배울 때는 한 언어의 음운체

계 내에서 변별적인 것만 이해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 

모국어의 음운체계의 지식을 갖추고 해당 음소의 변별적 특징과 변이음에 대

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배우고자 하는 해당 언어의 음운체

계, 음소의 변별적 자실, 변이음의 특징 등을 이해하여 모국어로 인해 방해되

는 요소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을 유효적절하게 적용하여 

교수하고 학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어 음소는 /ㄹ/ 하나이지만, 변이음

은 [ɾ], [l], [ɭ], [ʎ] 등이 있음을 이해하고 이들의 조음 위치, 조음 방식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하며, 중국어 음소는 /r/과 /l/ 두 개이지만, 변이음은 

[ʐ], [ɻ], [ɹ], [l] 등이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또 변이음을 구분해내는 과

정에서는 중국어의 교수 및 학습을 위해 필요한 변이음만 걸러내어 다루는 

것이 필요하므로 주조음, 이차조음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은 학습자보다 교수자가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보면 ‘人’을 발음할 때 처음 배우는 한국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ʐən]이나 [ɻən]으로 발음하지 않고 [ɾən]으로 발음하는데 이것은 한국어 /

ㄹ/의 무표적 발음이 [ɾ]이기 때문이다. 

둘째, 소리가 출현하는 한중 언어의 음운 환경의 차이에 대한 지식을 갖추

고 이해해야 하며 이를 다시 교수 및 학습에 적용시켜야 한다. 위의 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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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듯이,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비슷하게 발음되는 ㄹ 계열 유음은 [l]이 유

일하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발음되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來’와 같은 발음

을 배울 때 대부분의 한국학생들은 [lai]가 아닌 [ɾai]로 잘못 발음한다. 이것

은 한국어에서는 [l]이 주로 음절 끝인 종성에서 나타나고, 중국어는 음절의 

시작 부분인 초성에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셋째,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면 안 되므로, 한중 음운체계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성조와 같이 연습하여야 한다. 

표준한국어는 소리의 높낮이가 변별적 자질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 모음이 단

모음 위주로 짧게 발음된다. 그러나 중국어는 소리의 높낮이가 의미를 구분해

주는 중요한 변별자질이다. 그리고 이런 소리의 높낮이는 기본적으로 모음을 

중심으로 한 성대의 울림 유무로 구현된다. 이런 소리의 높낮이를 담보하려면 

울림의 길이를 담보해주어야 하므로 중국어는 이중모음이 발달되어 있으며 

단모음도 길게 발음하는 습관이 있다. /ㄹ/ 계열 유음을 학습할 때도 이런 한

중 음운체계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연습하여야 한다. 

넷째, ‘孰能生巧’의 학습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이상의 한중 음소, 변이

음에 관한 음운론 및 음성학 등 이론적 지식을 배경으로 정확하게 반복 연습

하여 숙달시켜야 한다. 처음 배울 때는 모두 어렵게 느껴지지만 많이 반복한 

낱말일수록 자신 있게 발음할 수 있듯이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론이 결

과를 낳으려면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효율적인 교수 및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런 지식 없이 맹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관련 지식

을 갖추고 이를 이해하고 적용시켜 숙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결론

이상으로 한중의 ㄹ 계열의 유음을 대조분석하고, 이를 중국어 교수 및 학습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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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ㄹ 계열 유음에서 한국어의 변이음은 [ɾ], [l], [ɭ], [ʎ]이고 중국어의 

변이음은 [ʐ], [ɻ], [ɹ], [l]이다. 변이음의 출현 조건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한국어:

/ɾ/ → [ɾ]/모음__모음; 모음__반모음; 모음__ㅎ;

       [l]/__#16); __자음(‘ㄹ’ 제외)+모음; __ㄹ(‘ㅣ’ 모음 계열 제외);

       [ɭ]/__#;

       [ʎ]/__ㄹ(‘ㅣ’ 모음 계열);

중국어:

/ɻ/ → [ʐ] or [ɻ]/#__;

/l/  → [l]/#__;

/ɹ/  → [ɹ]/__#;

둘째,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비슷하게 발음되는 소리는 [l] 하나이다. 그러

나 이것도 출현하는 음운 환경을 따지면 서로 다르다. 한국어는 음절 끝에서

만 출현하며, 중국어는 음절 시작 부분에서만 출현한다. 

셋째, 중국어 교수 및 학습 방안은 한중 ㄹ 계열 유음의 음소, 음성, 변이음

의 특징 및 발음 자리, 방법, 출현 환경을 이해하고 한국어 모어 입장에서 장

단점을 파악하여 이를 중국어 학습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런 이론적 지식 위

에 반복적 실천을 더하여 ‘孰能生巧’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16) ‘__’은 그 소리가 출현하는 위치를 나타내고, ‘#’은 음절의 경계를 나타낸다. 

변이음

언어
[ɾ]

[l]
[ɭ] [ʎ] [ʐ] [ɻ] [ɹ]

초성 종성

한국어 + – + + + – – –

중국어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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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ntrastive analysis on liquids in Korean & Chinese and its teaching 

strategies

Chang Hodeug

This article covers a contrastive analysis on liquids in Korean and Chinese, and 

then explores its teaching strateg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are four allophones in Korean liquids, such as [ɾ], [l], [ɭ], [ʎ] and 

four allophones in Chinese liquids, such as [ʐ], [ɻ], [ɹ], [l]. 

Secondly, the [l] is a same sound in Korean and Chinese liquids, but the [l] of 

Korean liquids only occurs in ending constants, whereas Chinese liquids only 

occurs in intial constants. 

Thirdly, teaching strategies are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phonemes, allophones, places of articulation, manners of articulation, and 

then are to practice English speaking and listening skills in Chinese 

liquids. 

Key Words : contrastive analysis, liquids, Approximants, Laterals, Taps, teaching strategies

allophones

L. 
[ɾ]

[l]
[ɭ] [ʎ] [ʐ] [ɻ] [ɹ]

/initial /finial

Korean + – + + + – – –

Chinese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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